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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산 지역의 27개 일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공공도서

관이 폐쇄형인지 개방형인지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지리적 접근성의 패턴을 분석한 후 공공도서관 이용자

의 보편적 이용 패턴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개방형 입지형태의 공공도서관이 보다 폭넓은 이용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한 방문 그리고 자가용의 

이용이 가장 보편적 이동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관까지의 방문 시간이 20분 이내일 때 가장 높은 이용

률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이용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 이상을 종

합하면 개방형 입지형태를 가지는 공공도서관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접근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져 오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도서관 정책 결정자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

는 정책 결정 기준의 하나로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공간적 지리적 접근성, 공공서비스, 형평성, 서비스 배분

Ⅰ. 서론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

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이 해마다 신설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장은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과 이념, 그리고 견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문화 예술 발전의 구심점을 제공하며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는 등 개인의 지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도서관의 기본 목적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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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정보, 오락 및 여가활동을 포함한 인간적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개인과 집단에

게 다양한 유형의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Koontz and Gubbin, 2011). ‘도서관발전 대토

론회’(2015. 국가발전과 도서관의 역할 II. 관종별 토론회: 8)에서 김영석은 공공도서관은 전 연령

층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무료이면서, 시민들

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했다. 많은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밖에 없고 이것은 그만큼 공공도서관이 개방적이고 폭넓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 시민들에

게 형평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서비스가 제

공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형평하게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방자치법 13조는 모든 주민은 균등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1) 여기에서 ‘균등하게’ 라는 의미는 ‘모든 주민이 똑같이’ 라는 의미라기보다

는 ‘공평하게’, ‘형평하게’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박진규, 김인, 2016: 370). 이 의미

에 비추어 보면 시민들은 누구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은 도서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이러한 도서관의 지

리적 접근성은 도서관의 입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의 건립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공도서관의 지

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한정 많이 건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운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으로부터 공공도서관에 대

한 물리적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의 중복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는 서울시 정책지도2)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의 거주지

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거주자들이 공공도서관의 주요 이용자라고 파악하

고 있다.3) 또한 이런 관점에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로서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들고 있다(Koontz and Gubbin, 2011: 73). 이와 달리 Hatry와 동료들은(2006: 52) 

실제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이용자가 실제 느끼는 접근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용

자가 가깝다고 느끼는 물리적 거리의 정도는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공공도서관까지 약 15분 정도

의 소요시간 이내라는 것이다.4)

1)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

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5.6.4. 시행)

2) http://map.seoul.go.kr:9978/spm/gly/policy/view.do;jsessionid=U1BOgao1uhR6DaFzkwCuILFu8XJGO

3cVwowRo3adkfXYEc17Q1enQ4cfiNpzYy2Z.gispolicy_servlet_engine2?POLICY_NO=106

3) 기존 시설이 가진 공급 면적과 도서관에서 도보 10분거리(영유아 및 노령인구-400m, 나머지인구-800m)

내 접근 가능한 인구수를 기반으로 시설별 이용률을 계산하고 인구밀도가 높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중

심으로 도서관 우선 필요지역으로 파악하였다.

4) 하지만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15분이 걸리는지에 대해 제시하지는 않았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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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 걸어서 10분 

내에 있는가에 따라 도서관 이용률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이는 공공도

서관의 배치가 도서관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위치에 대

한 공간적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배분의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도서관의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일단 한 번 건립되고 나면 사실상 이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있다. 즉, 도시 공공시설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공공시설과 이용자 간

의 접근성 측정(김광식, 1987), 공공시설의 입지결정(박병식 외, 1999), GIS 기법을 통한 입지분석

(허준 외, 2005), 도시접근성 분석에 의한 공공시설입지정책(이춘희 외, 2006)에 관한 연구 등이 있

다. 최근에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데 특히 전보애(2014)는 GIS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접근성을 연구한 바 있다. 그 외 

공공도서관의 입지에 관한 연구로는 한유선(2002)의 도서관 입지기준에 관한 연구, 김수영 외

(1995)의 도서관 입지의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원종준 외(2010)의 공공도서관의 입지가 이용활성

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가 있다. GIS와 같은 최신 기법이 지리적 접근성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GIS만으로는 이용자의 실제 패턴을 밝히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행정학 분야에

서 공동도서관 서비스의 배분이란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아니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실제 이용패턴을 밝힘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공공도

서관의 접근성 분석을 시도하고, 공공서비스 배분의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이용 패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공공도서관 

입지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차후 공공도서관의 입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도서관의 특징

공공도서관은 일종의 공공서비스이다. 공공서비스가 모두 공공재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요되는 것과 도보를 이용하여 15분이 소요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실제 

거리가 좀 멀어도 자가용을 이용하여 15분 이내에 공공도서관까지 올 수 있다면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더 가까운 이용자라도 도보를 이용하여 15분 이상이 소요되면 지리적 접

근성이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즉 거주지에서 도서관까지 실제 거리가 얼마냐 보다는 어떤 이동수단

을 이용하든 실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 51.1%가 월평균 3.2회 사용,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7%가 

월평균 0.4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후 조사에서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

어서 이 항목은 2011년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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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소비에 있어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진다(Levy, 1995). 

하지만 공공서비스 중 이런 순수 공공재는 일부분이며 상당수의 공공서비스는 경합성이나 배제성

을 띤 재화의 성격을 가진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 소비에 있어 누구나 이용가능하

기 때문에 비배제성의 성격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 

경합성을 띤 집합적 소비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혼잡이 발생한

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정부가 재원조달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

하는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방문해야 하며 

그래서 거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과다한 거리비용이 발생

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이용시간과 방문 횟수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너무 먼 거리는 적

절한 서비스 공급에 제약이 된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여 이용자의 배제 불가의 성격

을 가지는 공유재이다. 그러나 거리 문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그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은 이용에 있어 배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이용가

능한 공공도서관’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지리

적 접근성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

가 지점(point)에 기반을 둔 서비스라는 점이다(Barlow, 1981). 시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

기 위해서는 주로 도서관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를 빌리는 것은 물론 그 곳에서 책을 

읽고, 나아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고전읽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도서

관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도서관도 구역(area)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한다. 즉 도

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의 일종

으로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구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보건소가 예방접종 

및 검진 및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이지만 구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서 여름철 모기 등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인가 구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서비스 배분의 형평

성 논의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입지의 문제 또는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비해, 구역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경우 각 구역에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공급했느냐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분

석에서 중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정서 개발을 위한 소위 발전적인 서비스이다(Lucy, 

1977: 689). 이것은 쓰레기 수거와 같은 특정 작업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루틴서비스(routine 

service)나 혹은 경찰서비스처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호적 서비스와는 다르다. 발

전적 서비스는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지적 발전과 정서 함양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더욱 그 수요가 늘어나는 서비스이다. 최근 대도시의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청사 건물 중 가장 환

경과 전망이 좋은 곳을 도서관 시설로 개방하고 있는 것도 구민들의 이런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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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공급 주체가 있고, 동시에 명확한 관할구역이 존재하여 서비스 전

달 대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특별히 정해진 관할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농촌지역과 같이 한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사회와 지리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도

서관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대상 인구를 가늠하기가 다소 쉽다.6)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관할

구역의 구분이 도로나 다리와 같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것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이 자신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

려 다른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경우 주민

의 주소지와 관련하여 특별하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공공도서관은 전　연령층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무료이면서, 시민들이 자

발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는 그만큼 공공도서관이 개방적이고 폭넓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김영석, 2015: 8; 박진규, 김인, 2016: 367). 이렇게 본다면 대도시 내에서는 공

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이 누구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투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명확한 기준

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지역은 서비스 수요보다 많은 서비스 투입이 이루어

지고, 반면에 다른 지역은 서비스 수요에 비해 적은 서비스 투입이 이루어져서 서비스 투입의 형

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박진규, 김인, 2016).

넷째, 도서관 서비스는 시민들이 그 이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전적으로 그 선택이 임의적인 서비스이다(Barlow, 1981). 임의적인 서비스라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접근성이 좋

지 않거나 혹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질이 좋지 않아서라면 도서관 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그 이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게다가 도서관 외

에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시장이나 각급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어 그 수요를 개인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모두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필

요는 없고 원하는 사람들만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며, 이런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가 임의적인 것

이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독립적인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공급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

서관 운영주체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각 지역의 교육청으로 다원화되

어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국립도서관은 극소수이며, 지역사회에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하는 시립･도립도서관도 드물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광역자치단체 내의 구･군과 그리고 교육

청이 그 운영주체이다. 각 구청의 공공도서관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된

다. 이에 따라 각 공공도서관 간의 유기적인 운영, 합리적인 도서관의 설치 및 위치선정, 효율적인 

6) Poll과 Boekhorst(2007: 111)는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는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임받은 

사람 수라고 하였으며 보통 해당 지역사회(또는 지역사회의 일부)의 인구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도시 

내에서는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도서관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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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리 등이 어렵다. 이런 다원화 된 서비스 공급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도서관 서비스 공

급의 중복과 공백을 야기하여 배분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도서관 서비스는 중간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다. 도서관 담당자들은 신

간도서의 선택이라든지 프로그램의 결정 등에서 약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량권이 아주 

큰 경찰서비스나 재량권이 아주 적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와 달리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재량

권이 중간 정도 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주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인 적극적인 협조가 소

방서비스나 경찰서비스 등에 비해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서관 서비스는 시민들의 정신적･심리적 잠재력을 발전시켜주는 서

비스로서 주로 도서관의 소재지 위치를 중심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이다. 또한 도서관 서비스는 관할구역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서비스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는 서비스이다. 이런 점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몇 개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반대로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전혀 없는 곳도 

있다. 비록 도서관의 입지선정과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도서관 관료들의 재량권이 적다고 하더라

도 도서관 서비스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균등하게 향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 서비스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런 형평의 문제는 도서관 입지의 문제와 시민들의 지리

적 접근성의 측면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

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은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중

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모두에게 공공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형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가

치이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부차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에는 물리적 부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누구나 공공서비스 배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한다. 공공도서관 및 시립미술관, 예

술회관, 공원 등과 같은 선호시설은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Webster, 

1982). 이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넓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비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위

치에 열악한 시설의 공공도서관이 있다면 이들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형평성은 투입･산출 형평성, 수평적･수직

적 형평성 등이 있다. Rycroft(1978: 601)에 의하면 투입 형평성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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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의미하며 산출 형평성은 서비스 배분의 결과가 형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itwood(1974: 339)는 같은 속성을 가지는 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성이며 다

른 속성을 가진 대상을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하였다. 특히 공공서비스가 

수요에 비례하여 공급되는 것을 형평한 것으로 보며, 이것이 곧 서비스 배분의 수직적 형평성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투입에 있어서는 수직적 형평성이 보다 중요하며 서비스의 산출에 있어서

는 수평적 형평성이 보다 중요하다. 즉 수요에 비례하는 서비스 투입을 통하여 모든 주민에게 같

은 수준의 지리적 접근성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는 서비스 질의 한 차원으로서 수평적인 산출 형평성의 문제이다. 즉 공공도

서관은 주민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의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거리의 지리적 접근성을 제공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적인 관심은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이기 때문에 공

간적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공간적 불평등이란 개념은 공간적으로 정의된 인구집단들 사이에서 어떤 서비스나 특정 

속성이 불평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Johnston et al, 2000: 389). 이는 자연 구조적으

로 발생하는 차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강이나 바다와 인접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공간

적 불평등을 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교육 수준 같은 사회적 요소와 

결부될 때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7) 

Webster(1982)는 특히 도시의 공간형태(spatial form)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적하면서, 실질 소득

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감추어진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공공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

은 그 시설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지리적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민의 부의 재분배 기능

까지 수행한다는 것이다. Lineberry(1977: 14-15; Smith, 1974: 294)는 공간이 비형평성을 창조한다

고 하였다. 선호되거나 선호되지 않는 새로운 시설이 그들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 행복이나 불행이 

재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공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공간적 형평성을 완벽하게 실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이러한 물리적 불평등을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공간적 형평성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공간 

단위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 측정되는 공간적 형평성에 있어 전혀 다른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으므

로 분석하는 공간 단위에 대한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조대헌, 2004).8) 공공시설은 어딘가에 

위치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이다. 위치를 고려할 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의 배분

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비형평성은 주로 특정 지역에 편중 현상이 생김으로써 다른 지역의 주민들

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발생되는가와 관련된다. 지점에 기반을 둔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용 상의 

7) 서울의 한강이나 부산의 해운대 그 자체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불평등의 요소가 아니지만 강남이나 해운

대 주위에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의 양적, 질적 집중 현상이 생긴다면 이는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8) 대도시간의 비교, 중소도시간 비교, 도시 내에서의 구역간의 비교 특히 자치구역내에서도 구나 동 등 선

택되는 공간 단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198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편리성 문제는 주로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이다.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의 관점은 서

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공평한 접근 기회를 제공받는가 하는 것이다.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가 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 서비스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형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Pinch(1984; 엄운섭, 1994: 24-31)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배분에는 지리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의 논의 중 중요한 부분은 거리조락효과(距離凋落效果)이다. 거리조락효과란 

공공서비스 시설의 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동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게 

되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게 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배분에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간적 비형평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간적 형

평성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수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설이 제공하는 기회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등의 문제는 쉽고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3. 도서관 입지 형태에 따른 분류

공공도서관은 그 성격상 선택적･임의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에는 잠재적 이용자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적･심리적･문화적 욕구가 전

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불러 올 수 있

는 양적･질적 수준이 확보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투입이라도 공공도

서관의 입지 형태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입지 형태에 따라 공공도서관 

이용률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보다 높은 이용률을 가져올 수 있는 입지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에 가까운 형태일수록 이용자의 접근 가능 범위가 넓어지며 폐쇄형에 가까울수

록 이용자의 접근 가능 범위가 줄어든다. 

공공도서관의 입지 형태는 지리적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폐쇄형 입지형태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입지하고 있는 형태가 산, 강, 바다 등의 자연적

인 장애물을 끼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동이 제한적인 경우이다. 즉 <그림 1>과 

같이 도서관의 좌우 또는 앞뒤의 대부분이 지형적인 장애물로 가로 막혀 있어 공공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접하고 있는 1-2개 동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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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폐쇄형 입지형태의 지리적 접근성

둘째, 개방형 입지형태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입지하고 있는 형태가 별다른 지리적인 장애물

이 없이 여러 행정동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이다. 즉 <그림 2>와 같이 공공도서관 

주위 상하좌우로 3내지 4면이 장애물이 없어 보다 넓은 범위의 접근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 개방형 입지형태의 지리적 접근성

Ⅲ. 연구방법과 조사설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도시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의 패턴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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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시 내의 공공도서관의 입지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접근성의 분석은 크게 거리 중심의 분석, 컨테이너분석, 중력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Talen, 1997; Higgs, 2004). 본 연구는 분류상 거리 중심의 분석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의 거

리 중심의 분석이 실제 도로 환경을 무시한 직선거리를 활용함으로써 실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는 비판이 있다(전보애, 2014: 103).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

제 이용패턴을 조사함으로써 엄밀히 따지자면 거리 중심의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공공도서관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는 입지 형태를 파

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으로의 지리적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이버 지도(map.naver.com)를 사용하여 도

서관의 입지 형태에 따라 이용 패턴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각 도서관의 

입지 형태를 분류하고 분류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분포 패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공공도서관 별로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입지 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용패턴의 일반화를 도출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소요

시간, 교통수단,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관 이용을 높이는 일반적인 패턴이 파악된다면 신설되는 공공도서관의 입지 선정에 유용한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수집 방법

공공도서관 입지 형태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 분석과 더불어 각 공공도서관별 이용자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공공도서관 별로 시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주지, 방문횟수, 교통수단,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하여 도서관 지리적 접근성

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시행되

었으며 총 유효 설문지는 808부로 집계되었다. 보다 다양한 응답자를 확보하기 위해 주로 주말 위

주로 실시하였다. 

객관적 자료는 2015년 7월에 부산 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의 통계자료, 부산도서관넷

(www.busanlib.net) 제공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효하게 회수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부록

2>로 나타내었다. 도서관별 회수된 설문지의 구역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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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회수된 자료의 도서관별 분포
(단위: 명, %)

 

자치구 명칭 분포(명) 비율(%)

금정구
금정도서관 29 3.6

시립서동도서관 29 3.6

강서구 강서도서관 27 3.3

기장군 기장도서관 29 3.6

남 구 남구도서관 32 4.0

동 구
동구도서관 25 3.1

시립 수정분관 25 3.1

동래구 시립 명장도서관 28 3.5

부산진구
시립 부전도서관 30 3.7

시립 시민도서관 34 4.2

북 구

맨발동무도서관 16 2.0

시립 구포도서관 31 3.9

북구 디지털도서관 30 3.7

화명 도서관 31 3.9

사상구 사상 도서관 30 3.7

사하구
다대 도서관 23 2.8

시립 사하도서관 27 3.2

서 구 시립구덕 도서관 28 3.5

수영구
수영구 도서관 34 4.2

수영 망미 분관 27 3.2

연제구
시립 연산도서관 30 3.7

연제도서관 26 3.2

영도구 영도 도서관 30 3.7

중 구 시립 중앙도서관 31 3.9

해운대구

느티나무(반송) 10 1.2

반여 도서관 31 3.9

시립반송 도서관 30 3.7

시립해운도서관대 24 3.0

해운대우동분관 31 3.9

계 808 100

Ⅳ. 부산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지리적 접근성 분석

1.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현황

한국도서관연감(2015: 450)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공공도서관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지자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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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수는 109,981명으로 주요 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두 번째로 높은 대구의 83,109명보다 26,000명 정도 더 많다. 1석당 인구수는 세종특

별자치시,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3519(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간 이용자는 13,695,269명으로서 1인당 연간 약 3.89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공도서관이 월등히 많은 것에 비해 부산광역시는 

자치단체 소속 16관, 교육청 소속 14관으로서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 양적 통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질적인 부분은 파악할 수 없다. 1관 당 인구는 

전체 도서관 수와 인구수에 대한 단순 수치일 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석당 인

구나 1인당 책 수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 

배분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 전국 주요 지자체별 비교는 가능하지만 도시 내에서 서비스 배

분의 정도는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관심은 전국 주요 지자체간 비교가 아니라 도시 내에서 서

비스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부산광역시 공공도서

관 유형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부산시 공공도서관 유형별 현황

운영주체 도서관명 계

자치단체

금정도서관, 강서도서관, 기장도서관, 남구도서관, 동구도서관, 북구디지털
도서관, 화명도서관, 사상도서관, 다대도서관, 수영구도서관, 수영망미분관, 
영도도서관, 반여도서관, 연제도서관,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재송어린이
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14(17)

교육청

시립서동도서관, 시립수정분관, 시립명장도서관, 시립부전도서관, 시립시민
도서관, 시립구포도서관, 시립사하도서관, 시립구덕도서관, 시립연산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 시립반송도서관, 시립해운대도서관
시립해운대도서관우동분관, 부산영어도서관(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분관)* 

13(14)

사립 맨발동무도서관 1

비영리 느티나무도서관 1

* 도서관은 분석하지 않음, 계의 ( )는 *도서관 포함

분석 시점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관한 공공도서관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시의 실태 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접근

성의 패턴을 찾는 데 있으므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표 2>를 보면 공공도서관은 크게 자치단체 소속과 교육청 소속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산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추세는 지자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 시점 이후 

개관한 동래읍성도서관(2015.10.29. 개관)이나 정관도서관(2015.8.4. 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2016.7.21.개관)은 모두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다.9) 2000년 이후 개관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시립해운대 도서관이 유일하다.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9) 기장디지털도서관은 2011.7.15.에 기장군디지털교육정보센터로 개관하였다가 2016.3.29.에 기장디지털

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며 이때부터 공공도서관으로 분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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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10)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입지나 규모가 결정되는 데에

는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보다는 예산, 부지, 단체장의 의지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서비스 배분과 지리적 접근성의 패턴을 찾아보고자 한다.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세부 현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이나 영어도서

관도 공공도서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 연

구에서 제외한다. 

2.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 분석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용

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지리적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면 이용률 또

한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시 각 공공도서관의 실제 지리적 접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

간적 접근성의 분석은 설문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의 거주지 행정동과 이용도

서관이 입지한 행정동을 분석하여 이용패턴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것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거주지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동과 바로 이웃하는 

행정동의 2-3군데에서 평균적으로 70-80%의 이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규모와 크

게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도서관의 규모가 크고 하루 평균이용자가 많아도 

인근 행정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 도서관에서 먼 거리에 사는 주민들

은 도서관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연산도서관의 경우 도서관과 같은 자치구역인 연산동 거주자의 이용률이 66.7%를 나타내고 있

다. 연산동의 바로 옆에 위치한 동래구 안락동 주민의 이용률이 23.3%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행정

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90%이다. 연산도서관만의 현상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공간적 형평성에서 언급한 특정시설물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용

률이 감소하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용하지 않게 된다는 Pinch(1984)의 거리조락효과가 실제로 

관찰되었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지점에서 여러 방향으로 행정동에 둘려 쌓여 있는 개방형의 경우 인

접해 있는 인근의 행정동에서 고른 이용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행정동이 산이나 

10) 오규석 기장군수는 “도서관 확충은 도로나 주차장 건설보다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다. 지역 도서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중심이 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지역공동체에서 지역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며 “이런 선순환의 출발점이 도서관이고 바로 학교라고 확신

한다” 고 강조했다(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29000). 2010년 당선된 오규석 기

장군수는 기장군을 교육1번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였으며 취임이후 2016.8.까지 4개

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기존의 기장도서관을 포함해 5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은 오규석 기장군수의 선거공약이었다(http://www.newswave.kr/ sub_read.html?uid=100606).



204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3호

바다로 막혀 있는 폐쇄형 도서관의 경우 접하고 있는 행정동은 보통 2-3개이며 이로 말미암아 주

로 2-3개 동에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다대도서관의 경우 바다 끝에 위치하고 있어 접하는 동이 다대동밖에 없다. 다대동 주민들의 이

용빈도는 63.6%를 나타내며 하단동 주민들의 경우 21.7%, 장림동 주민들의 경우 13.6%로서 도서

관이 위치한 행정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아주 높은 가운데 바로 이웃에 접한 행정동 주민들의 이용

률에서만 일부 발생 빈도가 관찰된다.

반면 수영구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을 중심으로 앞쪽으로 행정동이 펼쳐져 있다. 남천동에 위치

하여 광안동, 민락동에서도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며 남구의 대연동과 용호동에서도 지리적 접근

성이 뛰어난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행정동이 앞쪽으로 펼쳐져 있는 경우 압도적 이용빈도를 

나타내는 동이 없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수영구도서관의 경우 15개 행정동 주민

들의 이용빈도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주민들의 소속 동은 광안동으로서 23.5%이며 대

부분 10%내외의 이용률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첫째 특징에서 인근 2-3개 동에서 집중적인 이

용빈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수영구 도서관의 경우 여러 행정동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근의 행

정동이 많은 경우이다. 이의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개방형인 수영도서관 이용자의 거주지 행정동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반여동 1 2.9 3.0 3.0

재송동 1 2.9 3.0 6.1

우동 4 11.8 12.1 18.2

중동 1 2.9 3.0 21.2

좌동 1 2.9 3.0 24.2

장전동 1 2.9 3.0 27.3

봉래동 1 2.9 3.0 30.3

청학동 1 2.9 3.0 33.3

대연동 3 8.8 9.1 42.4

용호동 3 8.8 9.1 51.5

연산동 1 2.9 3.0 54.5

남천동 3 8.8 9.1 63.6

수영동 2 5.9 6.1 69.7

광안동 8 23.5 24.2 93.9

민락동 2 5.9 6.1 100.0

합계 33 97.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2.9 　 　

합계 34 100.0 　 　

이처럼 개방형 공공도서관의 경우 인접한 여러 행정동에서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폐

쇄형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 위치한 행정동 및 바로 인접한 행정동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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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폐쇄형 도서관으로는 시립해운대도서관, 시립해운대도서관우동분관, 반여도서관, 금정도서관, 

서동도서관, 다대도서관, 구덕도서관, 영도도서관, 화명도서관, 북구디지털도서관이 있다. 이들 

도서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2-3개동의 주민들의 이용률이 70-90%를 나타내고 있다. 폐쇄형 도서관

의 이용현황은 <표 4>와 같다. 이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각 도서관별 회수된 설문지에 응답한 

행정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11) 발생빈도는 해당도서관에서 회수된 설문지중 해당동이 차지하는 

빈도를 의미한다. 

이런 폐쇄형 도서관의 경우 주요 이용발생 행정동 2-3군데 외에는 거의 이용빈도가 없다는 것

이 특징이며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4> 폐쇄형 도서관 이용자의 주요 거주지 행정동 분포

도서관의 자치구 및 
행정동

도서관명
이용자의

거주지행정동
이용빈도

해당도서관이용빈도
퍼센트(%)

주요행정동 
퍼센트 합(%)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도서관 좌동 18 75 75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우동 17 54.8
80.6

중동 8 25.8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도서관
반여동 21 67.7

98.7
재송동 9 29.0

금정구 
청룡노포동

금정도서관

구서동 9 31

72.3장전동 7 24.1

남산동 5 17.2

금정구
서동

서동도서관
서동 13 44.8

65.5
부곡동 6 20.7

사하구 
다대동

다대도서관
다대동 14 63.6

85.3
하단동 5 21.7

서구 
동대신동

구덕도서관
서대신동 12 42.9

71.5
동대신동 8 28.6

영도구
동삼동

영도도서관

동삼동 14 46.7

80봉래동 6 20

청학동 4 13.3

북구
화명동

화명도서관
화명동 24 77.4

90.3
금곡동 4 12.9

북구
만덕동

북구디지털
도서관

만덕동 23 76.7
90

덕천동 4 13.3

하지만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방형의 경우 대체로 폭넓은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 또한 어느 한 두 곳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양한 행정동

11) 예를 들어 해운대 도서관은 총 24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좌동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18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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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산되어 있다. 즉 특정 행정동이 3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상도서관의 경우 이용빈

도가 있는 주민들의 소속 행정동은 9곳이며 수영구도서관의 경우 15개 행정동, 시립중앙도서관의 

경우 14개 행정동, 시립시민도서관의 경우 12개 행정동이다. 폐쇄형의 반여 도서관의 경우 반여

동, 재송동 2개 행정동의 주민들만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람들에게 도서관 이용 기

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개방형이 폐쇄형보다 유리하다고 하겠다. 

<표 5> 개방형 도서관 이용자의 주요 거주지 행정동 분포

도서관의 자치구 및 
행정동

도서관명
이용자의

거주지 행정동
발생빈도

해당도서관 빈도 
퍼센트(%)

주요행정동 
퍼센트 합(%)

사상구
덕포동

사상도서관

모라동 3 10.0

86.6

덕포동 10 33.3

괘법동 3 10.0

감전동 3 10.0

주례동 4 13.3

부암동 3 10.0

수영구
남천동

수영구도서관

대연동 3 8.8

61.7

용호동 3 8.8

남천동 3 8.8

수영동 2 5.9

광안동 8 23.5

민락동 2 5.9

부산진구
초읍동

시립시민
도서관

사직동 5 14.7

74%

연지동 4 11.8

초읍동 9 26.5

가야동 2 6.3

거제동 5 14.7

중구
보수동

시립중앙
도서관

영주동 7 22.6

58.1
동대신동 2 6.5

초량동 5 16.1

엄궁동 4 12.9

셋째,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곳은 해당도서관이 위치한 행정동 이외에서는 지리적 접근성

이 떨어진다. 기장군, 강서구, 해운대구 반송동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가 면적이 넓으면서 지역적

으로 고립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외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12) 강

서구외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서도서관의 경우 대저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85%, 명지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15%이다. 

강서구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저동에만 도서관이 있

으므로 그 외의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 이용이 힘들다. 명지동에서 강서도서관까지는 10km

12) 해운대구 반송동의 경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로 이웃한 반여동과도 도로로 연결되어 있을 뿐 전반

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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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거리이다. 승용차가 없으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주로 대중교통

과 도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명지동의 인구는 

27,000명 정도인데 대저동은 18,000명 정도로 명지동이 인구가 훨씬 많다. 

<그림 3>강서구의 도서관 지리적 접근성

반송동의 지역적 특징은 <그림 4>와 같다. 반송도서관의 경우 반송동 거주자의 이용빈도가 21

건으로 전체 이용률 중 70%를 나타내고 있다. 기장군, 강서구, 해운대구 반송동은 도서관의 시설

수준이나 형태보다는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자치구의 지리적 특성 자체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 개방형과 폐쇄형 입지형태는 인위적인데 반해 이런 곳은 자연적인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이웃 자치구와의 조정보다는 지역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지리적 접

근성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13) 

<그림 4> 반송동의 지리적 특성

13) 예를 들어 강서구나 기장군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요 주민의 거주지에 공공도서관

을 추가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운대구 반송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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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투입의 결정에 있어서 인근 자치구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나타

내는 것이다. 연산동에 위치한 연제도서관의 경우 연산동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산동에서는 실

제 지리적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 오히려 부산진구 양정동에서는 거리가 1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설문조사를 통한 연제도서관의 이용빈도는 양정동 주민들이 100%를 차지하

고 있다.14)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공공도서관

을 건립할 때에는 공공도서관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의 이용을 고려하고 만들 것이다. 이웃 자치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이웃 자치구 주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이웃 자치구와 

조율이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경우 특정 행정동에서 공공도서관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하고 어떤 행정동은 양쪽으로 가깝게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5>

는 수영구와 남구의 도서관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수영구와 남구현황 

<그림 5>에서 보면 수영구 도서관에서 남구 도서관까지 도로를 기준으로 1.99km로서 2km가 채 

되지 않는다. 인근의 주민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을 수 있으나 남구 문현동 쪽에서는 지리적 접

근성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 수영구도서관과 남구도서관이 하나의 자치구에 속해 있었다면 두 도

서관 중 하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즉 두 공공도서관은 자치구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자치구에

서 각자 그 장소에 입지를 결정한 것이다. 만약 남구의 대연동과 수영구의 남천동이 하나의 자치

구에 속하고 있었다면 해당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두 개의 공공도서관을 2km 간격으로 건립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인근의 주민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두 자치구가 상호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우연한 결과로서 의도적으로 이

들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것이 주민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면 다행인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

14) 26건의 설문지가 모두 부산진구 양정동거주자의 응답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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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6>을 보면 동래구 온천동 주위에서는 실제 접근 가능한 곳에 공공도서관이 존재하지 않

는다. 

<그림 6> 온천동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표 6>은 명장도서관의 이용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명장도서관(1,669m2)의 이용빈도 현황

행정동 빈도 퍼센트

해운대구 반여동 3 10.7

해운대구 재송동 2 7.1

금정구 서동 1 3.6

명장동 5 17.9

안락동 12 42.9

명륜동 1 3.6

수민동 2 7.1

합계 26 92.9

시스템 결측값 2 7.1

총합계 28 100

<표 6>을 보면 안락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42.9%, 명장동 주민들의 이용률이 17.9%를 나타내고 

있다. 해운대 도서관의 면적이 8,555m2인 것과 비교하면 면적이 1,669m2인 명장도서관은 해운대

도서관 면적의 1/5도 되지 않는다. 해운대 도서관은 봉사 대상인구(중동, 좌동의 인구)가 142,430

명이다. 반면 명장도서관은 동래구 주민전체(277,596명)가 봉사 대상인구인데 빈도현황에서 보듯 

명장도서관을 이용하는 동래구 주민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명장동과 바로 이웃하고 있는 안락동에

서 거의 대부분의 빈도가 발생하고 있다. 명장도서관이 동래구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위

치나 시설규모에서 많이 부족해 보인다. 분석시점이후에 개관한(2015.10) 동래읍성도서관(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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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38m2)으로 인해 부족한 도서관문제가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온천동이나 사직동쪽에

서의 지리적 접근성은 좋지 못하며 인구대비 도서관면적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

은 도서관 이용이 소홀해지거나 어려워진다면 이것은 사회적 형평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천동이나 사직동 인근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검

토하여야 할 것이다. 

온천동에서의 지리적 접근성을 나타낸 <그림 6>에서 보면 온천동에서 명장도서관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50분정도이다.15) 게다가 먼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명장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 온천동에서 명장도서관으로의 지리적 접근성과 시립시민도서관

으로의 지리적 접근성은 비슷하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왕복 2시간가량을 감내할 

수 있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사실상 온천동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공공도서관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다. 반면 명장도서관의 경우 바로 인근의 해운대구 반여동, 재송동과 금정구 서동의 주민들 중 

약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해운대구 반여동, 동래구 명장동, 금정구 서동

이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자치구에 공공도

서관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자치구가 모여 있는 서구, 중구, 동구의 경

우 지리적 접근성의 겹침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7> 서구, 중구, 동구의 도서관 위치현황

15)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간, 환승시간, 도보시간까지 감안한 추정치이다. 동래한전버스정류소에서 820m 

정도(네이버 지도 16분 추정) 걸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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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중구, 동구의 도서관 위치현황을 나타낸 위의 <그림 7>에서 보면 구덕도서관은 서구 서대

신동에 위치하며 시립중앙도서관은 중구 보수동에 위치하지만 실제 보수동에서의 지리적 접근성

은 공원과 학교로 막혀 있고 동대신동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둘의 거리는 1.94km로서 동대

신동, 서대신동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시립중앙도서관과 시립중앙도

서관 수정분관사이의 초량동도 마찬가지이며 수정분관과 동구도서관 사이의 범일동도 마찬가지

이다. 지도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동구 도서관에서 2.7km 거리에는 부전도서관이 있다. 구덕도

서관에서 부전도서관까지 약 11km의 거리에 5개의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덕

도서관은 서구에 속하며 시립중앙도서관은 중구, 중앙도서관수정분관은 동구, 동구도서관도 동구

에 속하며 부전도서관은 부산진구에 속한다. 즉 다섯 군데의 도서관이 11km에 걸쳐서 네 군데의 

자치구에 속하고 있다. 그리고 두 도서관 사이의 행정동은 공통적으로 양쪽 도서관에서 고루 이용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영구도서관과 남구도서관 양쪽에서 대연동과 용호동이 빈도가 고

루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양쪽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리적 접근성이 겹쳐 비효율적인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를 동래구와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표 7> 중구･서구･동구현황과 동래구현황 비교

자치구 도서관 도서관면적(m2) 봉사 대상인구(명) 1인당면적(m2)

중구 시립중앙도서관 6,172 48,614 0.1270

서구 시립구덕도서관 1,314 120,044 0.0110

동구

시립중앙도서관
수정분관

1,462 56,108 0.0261

동구도서관 2,642 41,342 0.0639

동래구 시립명장도서관 1,669 277,596 0.0061

위의 <표 7>에서 보면 동래구의 경우 1인당 도서관 면적이 다른 구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중구, 서구, 동구의 경우 행정동에서 양쪽으

로 어느 도서관이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반면 동래구의 경우 <표 6>에서 보듯 도서관이 위치한 

명장동과 바로 옆의 안락동을 제외하고는 실제 공공도서관으로의 지리적 접근성에서도 굉장히 나

쁘다. 이런 분석결과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공급의 공백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의 비

효율성뿐만 아니라 비형평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 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통

한 서비스 배분이 그 지역주민들의 인구수라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도서관 서비스 공급의 수직적 형평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3. 공공도서관 이용 패턴의 분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실제적인 공공도서관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용 패턴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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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은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공공도서관까지 소요시간, 교통 수단, 방문횟수 등을 분석함으

로써 일반화 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 패턴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입지 

선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보편적 이용패턴을 찾음으로써 공

공도서관 관련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월 평균 방문횟수를 나타낸 <표 8>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월 평균 9회 이상 

방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월 3-4회 정도이다. 

<표 8> 월평균방문횟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에서 2번 정도 143 17.7 17.7 17.7

3에서 4번 정도 202 25.0 25.0 42.7

5에서 6번 정도 132 16.3 16.3 59.0

7에서 8번 정도 73 9.0 9.0 68.1

9번 이상 258 31.9 31.9 100.0

합계 808 100.0 100.0 　

또한 거주지에서 도서관까지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나타낸 <표 9>에 의하면 이용자들의 

거주지에서 도서관 방문까지 소요시간이 약 20분 이내 일 때 가장 높은 방문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30분 이상이 소요되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try(2006)가 제시한 소요시간 

15분 이내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9> 거주지에서 도서관방문까지 소요시간

소요시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0분이하 244 30.2 30.2

11분에서 20분 315 39.0 69.2

21분에서 30분 185 22.9 92.1

31분에서 40분 41 5.1 97.2

41분이상 23 2.8 100

합계 808 100

거주지에서 도서관까지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나타낸 <표 10>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도보와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보 5분 이상인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버스나 지

하철을 같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약 3배 이상 높은 이용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나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동 수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도보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가

장 보편적인 이동수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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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거주지에서 도서관까지 이동수단

이동수단 빈도 퍼센트(%)*

버스 278 34.4

택시 10 1.2

지하철 91 11.3

자전거 20 2.5

자가용 155 19.2

도보 5분이상 423 52.4

계 977 121

*합계가 100%를 넘는 것은 이동수단에 대해 복수로 응답하였기 때문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표 

11>에 의하면 이용자의 84.4%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

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자치구가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이웃하고 있는 자치

구와 서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의 경계를 기점으로 하

여 서비스 투입의 중복과 공백을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부유층은 도서관 방문시 자가용 이용비율

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하위층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한다. 

<표 11> 방문 도서관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인지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아니오 126 15.6 15.6 15.6

예 682 84.4 84.4 100.0

합계 808 100.0 1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가장 높은 공공도서관의 이용 패턴은 주거지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이용률을 가져 올 수 있

다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이동수단인 버스와 도보를 이용한 접근 패턴을 고려하면 버스 정류장

에서 도보 5분 이내에 공공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

다.16) 좀 더 확대하더라도 버스를 이용하여 30분 이상의 방문시간이 소요되면 공공도서관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형평의 달성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접근성의 

문제가 경제적 하위 지역에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에게 차별받지 않는 공

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정책결정기준의 하나가 되리라 기대한다. 

16) 부산시는 국제신문 3.23. ‘대중교통 접근성 높여 도서관 가기 쉬워진다.’에서 “버스 내부 노선도 정류장 

이름에 도서관명을 함께 적거나 도서관이 있는 정류장을 별도 표식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조사한 뒤 

버스조합과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관점은 단순히 버스노선도에 도서관명을 표기하는 것에

서 한 단계 나아가 도보 5분이내 접근 가능한 곳으로 정류장의 이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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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시 그 접근성이 얼마

나 형평한가를 평가하고, 공공도서관 입지 형태에 따라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 패턴은 어떠한지

를 밝혀 공공도서관의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

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각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서관의 입지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거주지 행정동 분포가 어떠한지 분석하였으며 보다 높은 이용률을 가져오

는 보편적 이용 패턴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도서관의 입지 형태가 폐쇄형보다 폭넓은 이용 패턴을 나타낸다. 공공도서관 서비

스 투입은 주로 예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가급적 부지 비용이 저렴한 곳이 선

택되기 쉽다. 이런 경우 주로 산이나 강, 바다를 접하고 있는 외곽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용대상자는 2-3군데 행정동 주민으로 한정되기 쉽다. 개방형 도서관의 경우 특정 행정동이 

아니라 인근의 대부분의 행정동에서 고른 이용 분포를 나타내었다. 잠재적 이용 대상자에게 형평

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개방형이 보다 적합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개방형 입

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이 일단 건립이 되면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 이것은 자치구역과 

거의 상관이 없으며 운영주체가 어디인가도 거의 상관이 없다. 방문 횟수에 있어서도 월 평균 9회 

이상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공도서관이 입지하고 있다면 보다 자주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경제적으로 

하위층 지역에 위치하는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지역 주

민의 지적․문화적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지역격차 해소와 심리적 만족감 증진을 기할 수 있는 지역 

사랑방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의 경계를 주위로 하여 이웃하고 있는 자치구 간,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서비스 

투입에 대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조정 과정이 없으면 각 자치구의 도서관이 자치구의 경

계를 중심으로 서로 아주 가깝게 위치하게 되거나 아주 멀게 위치하게 되어 서비스 배분의 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배분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주체가 다원화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이웃 자치구 간, 자

치구와 교육청 간 조정 과정이 있어야 서비스 공급의 중복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내에 도서관 건립의 문제를 조정 및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

다.17) 시 의회 내에 교육위원회가 관장해도 좋을 것이다. 위원회의 설립이 힘들다면 대표도서관, 

교육청, 부산시 지자체 내의 도서관 관련 정책기관 상호간에 정책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17) 부산시는 도서관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국제신문 3.23. ‘대중교통 접근성 높여 도서관 가기 쉬워진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324.22001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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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공공 도서관 이용자들은 주로 버스를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입지 선정에 있어

서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공공도서

관 건립이 힘들다면 공공도서관 인근으로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버스 노

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공공도서관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

를 배려한 주차장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는 부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

이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 자가용 이용

자 중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건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도서관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과의 거리, 소요시간과 이동수단을 고려하여 공

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되어야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18) 

다섯째, 부산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에 커다란 차이가 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 도서관의 서비스 질이나 만족도가 모

두 같아야 한다는 것은 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기준이다. 절대적으로 수평적 형평성

이 달성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을 통한 논의의 과정과 이것이 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하나의 기

준으로서 정책 과정에 반영될 때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비형평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각 지자체의 장들은 공공도서관의 건립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 

배분을 고려하여 도서관 입지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부산은 전국 주요 지자체 가운데 1관 당 

인구수가 가장 높다. 이는 부산시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도서관의 수가 적거나 아니면 도

서관의 규모가 커서 한 도서관이 많은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공공도서

관이 담당하는 봉사 대상 주민들 중에는 공공도서관이 너무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도 있다. 

공공도서관간의 거리가 아주 가깝거나 아주 멀다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투입이 발생하게 된다. 공

공도서관은 계속하여 신설되고 있으며 정책결정자들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또

는 외부적 압력이나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최종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이때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서비스 투입의 비효율을 야기하

게 된다. 물론 부지의 부족이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도 

있다. 부산시의 각 지자체 장들은 도서관을 늘리는 데 있어서 부지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한

다.19) 그래도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서비스 투입의 

18) 최근 전북 완주군이 ‘책 읽는 지식 도시’를 표방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자는 목표를 내걸고 도서관 프로그

램의 다양화와 더불어 작은 도서관 건립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힘 쏟고 있다(http://news.chosun.com/ 

site/data/html_dir/2016/07/06/2016070600265.html). 그래서 2011년 11개이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

서관을 17개로 늘렸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장의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도서관 건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

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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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이것은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진작시킬 수 있

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리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공

공도서관 자체의 질적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공공도서

관 이용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편리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자체의 서비스 질이 높아

야 한다.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단지 책을 빌려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빈민이나 청소년 등 정보, 문화, 교육 등의 취약 소외계층의 상대적 격차해소와 소통

과 참여를 통해 정서개발과 알 권리 및 자아성장과 의욕고취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사회적 형평의 달성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 볼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도서관의 양적 투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이 하루 평균 이용자도 많

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수요에 걸맞은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20) 이 전제 

하에 접근성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반여도서관이나 명장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적은 것은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수요인 봉사 대상인구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작

은 규모가 일차적 원인이다. 부산지역에 신설되는 공공도서관은 수요를 반영한 규모가 전제되어

야 하며 그 바탕 하에 접근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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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부산의 도서관 세부 현황

*2015년 7월 부산도서관넷 기준. 열람실, 예산은 시청홈페이지, 2013기준. 연제도서관은 2014년 7월 오픈(2014.7- 
2014.12기준). 화명도서관은 증축예산 20억 포함되어 있던 것을 뺀것임(2015년 특별예산), 분관은 본관예산의 약 
25-30%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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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항목 구분 표본인원 비율(%)

계 표본 808 100

성별
남성 453 56.1

여성 355 43.9

연령

10대  69  8.5

20대 301 37.3

30대 139 17.2

40대 163 20.2

50대  92 11.4

60대이상  42  5.2

결측  2  0.2

학력

고졸이하 167 20.7

전문대졸이하 101 12.5

대졸이하 502 62.1

대학원이상  33  4.1

결측  5  0.6

가구평균월소득

100만원미만  51  6.3

100만-300만 308 38.1

301만-500만 299 37.0

501만-700만  97 12.0

700만원이상  29  3.6

결측  24  3.0

직업

자영업  55  6.8

사무관리직  72  8.9

일반공무원  25  3.1

전문직  46  5.7

학생 264 32.7

주부  76  9.4

기타 265 32.8

결측  5  0.6

주거형태

아파트 464 57.6

단독주택 146 18.1

연립주택 138 17.1

기타  57  7.1

결측  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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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Public Libraries in Metropolitan 
Area and Related Implications: The Case of Busan

Park, Jin Kyu

Kim, In

The article examined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to 27 public libraries in Bu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atterns of library users’ geographical accessibility, 

depending on those librarie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o include open location and closed 

lo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pen-location public libraries facilitated 

library users’ wider usage pattern on them. Second, those library users most frequently relied on 

public transportation, visiting on foot, and driving own cars to public libraries from their 

residence. Third, in particular when a library was located within less than 20 minutes, those users 

showed the highest utilization rate toward the neighboring library. Fourth, those users naturally 

used public library nearest to their residence. Policy decision makers may efficiently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one of their decision criteria on public libraries in a near future.

Key Words: Public Library, geographical accessibility, Public Services, Equity, Service distribution


